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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K리그 선수들이 팀에 대해 가지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성과 창출 과정에서 활력 관계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K리그 10개 팀 280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과 Lisrel 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구성원들이 팀에 대해 지니는 집단주의는 활력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력 관계는 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가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팀 활력 관계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집단주의∣활력관계∣팀 성과∣K리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ollectivism in a football team context 

influences on team performance.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energetic 

relation in the process that collectivism generates team performa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K League teams, the highest professional football competition in South Korea and how 

collectivism affects team performance as well as the role of energetic relations in mediating 

between collectivism and team performa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0 players registered 

in 10 K League teams and 24 of them were excluded due to incomplete questionnaires. Therefore, 

240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WIN 21.0 and Lisrel 9.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collectiv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eam performance. Second, energetic rel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eam performance. Third, 

energetic re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tea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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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에는 세계 최고의 축구프로리

그  중 하나인 EPL(English Premier League)이 있지만 

정작 잉글랜드 남자축구대표팀은 1996년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준결승 이상의 성적을 거둔 적이 없다. 2014

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는 조별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반면 독일은 끈끈한 팀 정신

(team spirit)으로, 집단주의적(collective) 축구의 전형

을 보이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1]. 잉글랜드의 축구스

타였던 마이클 오웬은 잉글랜드와 독일 축구를 비교하

며 선수의 개인적 니즈(needs)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축

구 문화가 정착된 독일이 결국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1]. 잉글랜드 축구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폴 스콜스 역시 자국 대표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

분의 선수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태도

라고 지적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동료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모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자

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2].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축구 지도자들은 제 1철칙으로 개인

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3].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플레이를 해야 하는 스

포츠[4], 즉 집단주의적 성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스포츠가 축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축구, 그 중에서도 국내 최상위 프로

리그인 K리그로 선정하였다.

Kernan & Greenfield(2005)[5]에 따르면 축구, 농구, 

야구 등의 팀 스포츠에서는 개인보다 ‘우리 팀’, ‘팀의 

승리’, ‘팀의 성패’ 등 집단의 역량이 중시되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분위기와 가치관이 중요하다. Hofstede(1980)[6]

가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활용했던 집단

주의와 개인주의를 양극단의 상반된 개념으로 간주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두 개념을 별개의 축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7]는 점에

서 집단주의를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

다. 집단주의란 팀 내 구성원들의 조화를 중시하고 팀

을 위해 구성원들이 희생할 수 있는 정도로[8] 팀 스포

츠에서 특히 중시되는 가치관이다[8][9]. 집단 내 조화

를 중시하는 경향은 팀에 대한 몰입의 정도는 물론 암

묵적 이해(implicit understandings)의 정도를 높이고[5] 

팀 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10]. 이

처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인식할 때 구

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한 활력을 느끼게 된다[11]. 팀 

내 관계를 통해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으

로써 강한 활력 관계를 경험하며[12][13] 궁극적으로 조

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14][15].

따라서 본 연구는 K리그 내 팀 집단주의가 활력 관계

를 통해 팀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한

다. 현재 K리그는 바야흐로 40대 감독의 전성시대이며 

이를 통해 활력 관계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K리

그 클래식에서는 서정원(수원 삼성), 최용수(FC 서울), 

윤정환(울산 현대), 조성환(제주 유나이티드), 노상래

(전남 드래곤스) 등 12개 구단 중 9개 구단의 감독이 40

대이다. K리그 챌린지에도 남기일(광주 FC), 마틴 레니

(서울 이랜드FC) 등의 40대 감독들을 볼 수 있다. 젊은 

감독들은 경험이나 노련함에서는 원로 감독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독

일 등에서의 선수 생활을 통해 다양한 외국인 지도자의 

리더십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K리그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16]. 

Ashforth & Humphrey(1995)[17]에 따르면 활력을 

비롯한 긍정 정서는 성과 창출을 위한 비(非) 이성적 요

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긍정 정서

가 조직 구성원의 업무 만족, 성과, 몰입 등에 긍정적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 시작하

였으며 정서의 효과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7][18]. 팀 활력 관계는 스포츠 팀을 비롯한 사회적 관

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함

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 및 동기

부여된 상태로 정의된다[12][19]. 또한 팀 내 소통과 관

계를 통해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구성원들

이 활기찬 상태가 되고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를 수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2][19]. 국내 연구에

서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헌신(dedication), 몰

두(absorption)등과 유사 용어로 다루어지면서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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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 감정과 인지를 지닌 상태를 뜻한다[20].  

한편 스포츠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한 

선수들이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활력

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규명한 안정덕(2002)의 연구

[21], 국내 태권도 선수들의 활력 정도가 운동 몰입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14], 여가 스포츠 참

여자 혹은 여가 스포츠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활력과 미

래에 대한 낙관성, 희망, 자기조절 등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존재한다[22-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활력 관계는 단순히 선수 개인이 특성이나 성

향으로 지니고 있는 활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팀 내 선

수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활력적 관계라는 점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팀 스포츠의 대

표격인 축구 팀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수들이 팀에서 경

험하고 느끼는 활력 관계가 성과 창출의 과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K리그 팀 집단주의 성향, 활력 관계와 팀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이후, 팀 활력 관계가 집단주의와 성과 

간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팀 집단주의와 활력관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특정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 등장한 것은 Parsons & Shils(1951)[25]

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저서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에서 집단주의를 집단의 목표와 개인이 속한 

사회 시스템에 더 초점을 두는 성향으로, 개인주의를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 달성을 보다 중시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25][26]. Hofstede(1980: 45)[6]는 집단주의

를  “친척, 조직 등의 내집단(in-group) 구성원들이 그

룹 내의 타인들을 돌봐주고 이에 상응하여 타인들은 집

단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심을 느끼는 것” 이라 하였으

며 기한준(2005)[27]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여기고 집

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집

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는 것을 집단주의라고 보

았다. Triandis(1995)[8]는 집단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보지 않고 서열, 위계관계를 기초로 대인관계를 맺는 

문화를 수직적 집단주의로, 평등성을 기반으로 수평적 

교류를 추구하는 문화를 수평적 집단주의라 명명하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집단주의란 개인보다도 구

성원들이 속한 ‘팀’의 목적을 중요하게 간주하며 팀의 

목표와 승리를 위해 구성원 간에 강하게 협업하는 성향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8]. 그러나 집단주의를 이야

기할 때 집단 이기주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한국 

스포츠 계에서 지난 수 십년 간 선·후배 간 위계 질서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져왔던 언어적, 물리적 폭력

도 잘못된 집단주의의 한 예라 볼 수 있으며[29]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집단주의를 이기주의의 확장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란 

조직의 목적을 중시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

원 간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7][28]. 최근

에는 일반 심리학, 조직행동 분야를 넘어서서 스포츠 

영역에서도 활력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수들 간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가장 높은 집단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35]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츠 맥락의 선행연구로는 한국의 스포츠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리’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동질감을 공유

하는 우리성(weness)을 논의한 연구[29][36][37], 우리

성이 학생선수의 교육성취, 열정, 여가기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38][39], 한국 대학의 

체육계열 전공 남학생들이 타과 전공 남학생(예술, 인

문사회, 자연이공)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

타낸다는 점을 규명한 심성섭(2003)의 연구[40] 등이 있

다. 특히 심성섭(2003)[40]에 따르면 체육계열 전공 남

학생들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두에 대해 높은 집단

주의적 가치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육 전공생들 중에서도 단체종목(축구, 농구, 핸드볼) 선

수들이 투기(태권도, 유도, 복싱) 혹은 개인종목(육상, 

수영, 체조) 선수들에 비해 높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는 대표적인 단체종목으로

써 구성원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스포

츠이며[40], 축구를 비롯한 단체종목에서의 집단주의적 

가치와 ‘우리’를 강조하는 우리성이 성과, 열성, 만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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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29][39]. 구성원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성과,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구성원들

은 집단목적 달성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이

는 열정 및 활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9][41]. 

팀이라는 특정 사회적 관계 내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한다면 구성원들은 활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집단에 연결되어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았

다고 느낄 때 유대감을 형성하고[11][12] 유대감을 형성

한 팀, 혹은 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활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12][13][32].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팀 집단주의는 팀 활력 관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 팀 활력 관계와 팀 성과
Larson & Diener(1992)[42]의 감정 원형 모형(a circumplex 

model of emotion)에 의하면 활력은 열정(eagerness), 

흥분(excitement) 등과 함께 고강도 긍정 활성화 정서

로 분류된다[30][42][43].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내에

서 긍정적 열의를 느끼고 경험하는 정도로[30-32] 각성

(arousal), 활기(vitality), 에너지(energy) 등의 다양한 

학문적 용어로 연구되어 왔으며[12][30][32-34] 본 연구

에서는 활력 관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활

력 관계는 팀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긍정 정서로 구성원

들이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고 열의적 관계를 형성하

는 정도로 정의된다[12][30].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성

원 개인이 지닌 활력 정도는 조직 및 팀의 역량으로 승

화되고 전이될 수 있다[15][33][44]. 개인이 지닌 긍정적 

에너지를 넘어 상호 작용을 통해 팀 구성원들이 집단 

수준에서 지니게 되는 활력 관계가 긍정적 에너지를 창

출함으로써 업무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1][43][44]. 역량, 업무 성과 외에도 팀 내에서 열의를 

느끼고 활력적 관계를 지니게 된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

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불어 삶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도 발

견된다[31][45]. 

스포츠 분야에서 활력 관계와 팀 성과를 다룬 해외 

연구로는 Totterdell(2000)[47]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

다. 프로 크리켓 경기에 참여하는 두 팀의 선수들을 대

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4일 동안 하루 3번씩 개인과 

팀에 대해 느끼는 정서(mood)를 연구자들이 나누어준 

전자기기에 기록하게 하였다. 성과 창출 과정에서 정서

적 연결 고리(mood linkage)의 중요성을 밝힌 이 연구

를 통해 선수들이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팀 플레이에 집중할수록 팀 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물론 이 연구가 활력 관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적인 상황에서 긍정 정서의 중요

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활력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라 생각한다. 국내 스포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 선수들이 지니는 내적 동기로서의 활력이 운동 몰

입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다[14][48]. 특히 김석일, 오은택(2013)[14]이 태권도 선

수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활력은 선수들의 흥

미나 즐거움을 높이는 내적 동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팀 수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판단되며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팀 활력 관계는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팀 집단주의와 팀 성과 간 팀 활력 관계의 
     매개효과
집단주의적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니는 구성원들은 개인의 정서, 감정, 시간 등을 타 구

성원들과 주고받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속한 팀과 집단

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그 집단에 순응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50]. 이들은 집단에 대

한 몰입도가 높아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을 나타낼 

개연성이 낮고[51] 팀 구성원들과의 상호교류가 활발하

다[51][52]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팀 구성원 간 상호

작용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미와 정체성을 인지하는 

관계는 조직 내 활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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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집단주의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관계의 강도, 감정의 공유 정도

가 높으며[53]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위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 활력적 관계를 구축

할 가능성이 높다[54]. 

이처럼 집단주의 성향은 구성원들 간 활력 관계를 구

축하도록 하며 이러한 활력 관계는 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한다. 국내 스포츠 분야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활력을 매개하

여 운동 몰입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가 존

재하나 본 연구에서처럼 집단 스포츠에서의 집단주의

적 성향이 활력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활력 관계가 

이 과정을 매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K리그 팀에서의 

집단주의 성향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성과를 창

출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블랙

박스(black box)’가 활력 관계로서 설명이 되는지를 밝

혀내고자 하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팀 활력 관계는 팀 집단주의와 팀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분석 및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K리그 클래식 및 K리그 챌린

지) 10개 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포를 위해 각 구단의 단장 및 감독에게 본 조사의 취

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 의사를 밝힌 구단에 한하

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280부이

며 그 중 26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4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의 대상을 

살펴보면 240명 모두 남자(100%)였으며 연령의 평균은 

25.05세로 20세 이하 6명(2.5%), 21세 이상 ~25세 미만 

145명(60.4%), 26세 이상 30세 미만 79명(32.9%), 31세 

이상 35세 미만 7명(2.9%)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미혼 203명(84.6%), 기혼 34명(14.2%) 이었으며 프로경

력은 5년 미만 162명(67.5%), 5년 이상 10년 미만 66명

(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6명(2.5%), 15년 이상 20

년 미만 3명(1.3%)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자가 152명

(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도 31명(12.9%)

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36

명(15.0%),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4명(18.3%),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6명(10.8%),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명(6.3%), 500만 원 이상 56명

(23.3%)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연구 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세 이하 6 2.5
21세 이상~25세 미만 145 60.4
26세 이상~30세 미만 79 32.9
31세 이상~35세 미만 7 2.9
35세 이상 1 .4
결측치 2 .8
합계 240 100

결혼
유무

미혼 203 84.6
기혼 34 14.2
결측치 3 1.3
합계 240 100

프로
경력

5년 미만 162 67.5
5년 이상~10년 미만 66 27.5
10년 이상~15년 미만 6 2.5
15년 이상~20년 미만 3 1.3
결측치 3 1.3
합계 240 100

교육
수준

고졸미만 2 .8
고졸 50 20.8
전문대졸 3 1.3
대졸 152 63.3
대학원이상 31 12.9
결측치 2 .8
합계 240 100

연봉

100만원 미만 58 24.2
100만원~200만원 미만 36 15.0
200만원~300만원 미만 44 18.3
300만원~400만원 미만 26 10.8
400만원~500만원 미만 15 6.3
500만원 이상 56 23.3
결측치 5 2.1
합계 240 1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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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국내 K리그의 집단주의 성향이 활력 관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을 사용하여 응답

자 스스로가 설문 내용을 읽고 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 항목은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설문 문항은 성별, 연령, 결혼 유무 등의 인구통계

학적 변수 6문항, 집단주의 3문항, 활력 관계 4문항, 팀 

성과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팀 집단주의는 ‘개인

이 속한 집단 내 조화와 목표를 중시하는 정도’로 정의

되며[55] 대표적 문항은 ‘나는 우리 팀 이익을 위해 나

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 ‘팀과 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다. 팀 활력 관계는 ‘팀 구

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열의를 경험하는 정도’

로 조작적 정의되며[30][31] 대표적 문항은 ‘우리 팀 선

수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 팀 

선수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열정을 느끼게 해 준다’ 등

이다. 마지막으로 팀 성과는 ‘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의 질과 효율성이 높은 정도’ 로 정의되며 Hinds와 

Mortensen(2005)[56]의 성과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대표적 문항은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경기를 한

다’,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경기를 훨씬 잘 한다’등

이다.

3.3 자료처리방법과 조사도구 타당도, 공통방법편
향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Test), 다중공선성 검사(VIF),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9.0을 사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경우 팀 수준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새로이 번역, 수정 및 보완한 설문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

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고유치

(eigenvalue)는 1.0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6 이상인 문항들을 선택하였으며 팀 집단주의, 팀  활

력 관계, 팀 성과의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 분

산이 65.461%로 나왔다.  또한 Barlett의 단위행렬 검정

은 1175.020(p< .001)이며, 표준적합도(KMO)는 .819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자세한 값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설문문항

탐색적 
요인
분석 
적재치

확인적 
요인
분석 
적재치

팀 내 집단주의
나는 우리 팀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85 .58
팀과 나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2 .63
나는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61 .53
팀 내 활력 관계
팀 선수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활력을 제공한다. .83 .85
팀 선수들과의 생활은 나의 에너지를 증진시킨다. .81 .87
팀 선수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열정을 느끼게 해준다. .81 .83
팀 선수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80 .75
팀 성과
우리 팀은 효율적으로 경기를 한다. .85 .76
우리 팀의 경기 수준은 높다. .85 .88
우리 팀은 훈련과 학습을 많이 한다. .82 .53
우리 팀은 스케줄에 맞게 잘 훈련한다. .65 .58
우리 팀은 경기를 잘한다. .60 .87
누적 설명 65.4%, KMO적절성 .819
Bartlett 검정 1175.0 (d.f. 66, sig.=.000)
χ2 =174.96 (df=51, p<0.001)
NFI .93 GFI .90 CFI, IFI .95

표 2.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적재치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은 Jöreskog & Sörbom (1993)[57]가 

제시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는 174.96 (df=51, p< .001), Normed Fit Index(NFI) 

.93, Comparative Fit Index(CFI) .95, Incremental Fit 

Index(IFI) .95, Goodness of Fit Index(GFI) .90 등으로 

나타났으며 Mulaik, James, Alstine, Lind, & 

Stilwell(1989)[58]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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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GFI는 0.9 이상, CFI는 0.95 이상에 적합하므로 좋

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문항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재치는 다

음의 [표 2]와 같다.

한편 확정된 문항을 토대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알아보았

다. Cronbach’s alpha 값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신

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고된다[59]. [표 3]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집단주의는 .715, 활력 관계는 .894, 팀 성과는 

.838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인 팀 집단주의, 

팀 활력 관계와 팀 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요인 Cronbach’s Alpha 계수

집단주의 .715
활력 관계 .894
팀 성과 .838

표 3.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3.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Joreskog & Sorbom(1993)[57]의 검증순서에 따른 구조

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팀 집단주

의가 매개변수인 팀 활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결과변수인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구성하

였다. 또한 연령, 결혼 유무, 교육 수준, 선수 경력, 프로 

경력, 연봉, 개인주의 등을 통제변수로 삽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제어하였다. 이 때 연구모형의 간명도

(parsimony)를 높이기 위해 팀 활력 관계가 팀 집단주

의와 팀 성과 간 완전 매개 역할(full mediation)을 하는 

경우의 모형과 팀 집단주의가 결과 변수인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의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 모형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두 모형에서 

CFI, GFI, RMR 등 지수에 큰 변동은 없으나 부분 매개 

모형에서 팀 집단주의 성향이 팀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으

므로 이후의 분석은 완전 매개 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

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변수들을 개인에게 한 시점에 설

문했다는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의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통계적 사후 해결책으로 단일요

인검증(on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60]. 모든 측정 

변인의 상위 개념으로 한 개의 잠재변인을 설정한 1 요

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모든 적

합도지수(NFI=0.8, GFI= 0.59, IFI= 0.87)가 [표 2]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3 요인 측정모형보다 좋지 않게 나타

나 공통방법편향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61].

활력 관계 팀 성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통제변수
 개인주의 .03 .03 .10 .01 .11
 연령 -.04 -.04 -.01 -.02 -.03
 결혼4) .01 .01 .04 .00 .04
 선수 경력 .00 .00 .01 .00 .01
 프로 경력  .00 .00 .02 .01 .03
 교육 수준 .03 .03 .08 .01 .09
 연봉 -.05 -.05 -.15 .02 -.17

독립변수
집단주의 .47***  - .47*** .22** .22**

매개변수
활력 관계 - - - .46*** - .46***

χ2=.12 (d.f.=1) 
CFI=.99, IFI=.99, NFI=.99, GFI=.99
1) *: p < .05,  ** : p < .01, *** : p < .001, 
    양측검정
2) completely standardized solution 값
3) 기혼은 1, 미혼은 0으로 코딩함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최종 연구결과는 다음 [표 4]에 자세히 나와 있다. 먼

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과 결혼 유무, 

선수 경력, 프로 경력, 교육 수준, 연봉 모두 팀 활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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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팀 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통제변수가 되는 개인주의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집단주

의와 개인주의가 양극단의 상반된 개념이 아닐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팀 집단주의 성향은 

팀 활력 관계에(.47, p< .001)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서 

팀 집단주의가 팀 활력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팀 활력 관계가 팀 성과에

(.46, p<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팀 활력 관계가 팀 집단주의와 팀 성

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4]에서

와 같이 팀 집단주의는 팀 활력 관계를 매개로 팀 성과

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한편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62]의 방식

을 적용하여 SPSS에서 재차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독

립변수인 팀 집단주의는 매개변수인 팀 활력 관계에 β

=.239(.000)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팀 활력 관계가 종속변수인 

팀 성과에 β=.434(.000)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팀 집단주의(독립변수)와 팀 

활력 관계(매개변수) 모두를 투입하였을 때에 팀 집단

주의는 팀 성과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팀 활력 관계를 완전 매개로 하여 팀 성과에 영향을 미

침(β=.467, sig.= .000)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K리그 팀 집단주의 성향이 팀 활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팀 활력 관계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팀 성과와

의 관계에서 팀 활력 관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팀 집단주의 성향은 팀 활력 관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K리그 팀의 집단주의 특성, 

즉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의 성적을 우선시하고, 선수들 

간 협력과 조화로 다 함께 잘 되고자 하는 의식[63]이 

팀 활력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예지와 윤정구(2013)[64]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성

향이 높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팀에 대해 가지는 교감성

(associabil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감성이 높은 

집단의 팀원들은 서로를 팀의 목표나 가치를 공유한 운

명공동체의 구성원이라 여기며 이를 통해 팀원 간 신뢰

와 협업의 정도를 증진시킨다[64]. 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교감성을 바탕으로 팀의 목

표 달성을 위해 자원 및 정서를 활발히 교류하는 것을 

뜻한다[65]. 따라서 집단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팀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전달하며 공동

체 정신을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64][66]. K리그 팀 차

원에서 선수들에게 ‘팀의 존재 이유’, ‘팀의 역사, 비전 

및 단·장기적 목표’, ‘지역사회공헌활동의 당위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면 팀 활

력 관계가 높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K리그 팀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선수들은 동일한 가

치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며

[67] 이 과정에서 지도자 및 선수들 간 활발한 상호 정

보 교환을 통해 선수들은 나, 더 나아가 팀의 역량이 증

진됨을 강하게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활력 관계가 증폭

될 것이다[12][68][69]. 

둘째, 팀 활력 관계는 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

되었다. 이는 활력의 정도가 높은 팀에 속한 구성원들

은 적극적인 업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고성과를 달성

하고[70]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횟수가 높아진다는 Baker 

et al.(2003)[30]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팀 활력 관계는 단순한 ‘기쁨’과 ‘흥미’를 넘어서서 행

동의 준비상태와 관련성이 높다[12][30]. 구성원들의 활

력이 ‘전이(contagion)'되고 활력적 관계가 구축된 상태

는 팀의 경쟁력으로 승화될 수 있으며[30] 팀 수준의 활

력은 업무의 질은 물론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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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요 요소이다[15][43]. 이런 관점에서 K리그의 팀 

활력 관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하나의 단서를 하태호와 김성운(2015)[71]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들은 여자 중학교 축구선수들을 대

상으로 성취목표성향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정한 기

준으로 수행 향상을 추구하려 하고, 도전할 과제를 선

택해서 숙련하려는 학생들인 ‘과제성향’ 그룹과, 타인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추구하고 이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자기성향’ 그룹으로 구분하였다[71][72]. 연구 결과 ‘과

제성향’ 집단이 ‘자기성향’ 집단보다 긍정적 정서인 활

력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71]. 비록 성별(남/

녀), 수준별(프로리그/중학교) 연구 대상이 상이하여 연

구결과의 직접적인 적용은 지양해야겠지만 K리그 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팀 

훈련 계획, 동기부여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활력 관계

를 증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K리그 팀 내의 임파워먼트 부여 및 선수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통해 선수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때 

팀 성과가 향상되리라 기대된다[73][74].

셋째, 팀 활력 관계는 팀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팀 성

과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특히 팀 

활력 관계는 집단주의 가치관과 팀 성과를 완전 매개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팀 집단주의가 직접적으

로 팀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력 관계 구축’

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야 비로소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K

리그에 등장한 상당수의 젊은 감독들은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배려로 구단 프론트 및 팬들과의 활발한 커뮤니

케이션을 시도하고 재미가 가미된 따뜻한 리더십을 통

해 신세대 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6][75][76]. 

이는 높은 수준의 팀 활력 관계 구축 가능성을 내포하

며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확산되

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해

석될 수 있다[30][77]. 본 연구는 이러한 활력 관계가 K

리그 팀에 스며들고 전파될 때 개인보다 팀의 목표 달

성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선수들 간 조화와 협력을 추

구하는 집단주의가 비로소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해서, K리그 팀의 집단주

의가 높다 하더라도 팀의 승리를 위한 동력(drive)으로

서의 활력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과 창출은 요원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리그 팀들이 지니고 있는 집단주의적 특성

을 생산적 활력 관계로 승화시켜 한 단계 높은 팀 성과

를 창출한다면 현재 아시아 최고 수준인 K리그가[78] 

탈(脫) 아시아 급으로 격상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K

리그라는 상품의 질(quality)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관

중, 특히 방송으로 빈번하게 접하는 세계 최고 수준 축

구에 길들여진 상당수 축구팬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디어 노출 확대 및 다양한 스폰서

십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집단

주의, 활력 관계, 팀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몇몇 한계점을 발견하였기에 이를 서술하고 향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팀 집단주의, 

팀 활력 관계 및 팀 성과에 대한 팀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서베이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방법편

향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단일요인검증을 실시하였지

만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 변수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변수를 사용하

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 프로축구 팀 소속의 

남자 선수들이다. 서베이 응답자 모두가 남자이기 때문

에 여성으로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축구 선수들에 대한 서베이 

역시 진행하여 남녀 축구 선수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과

정에서 차별적인 매개 및 조절변인이 존재하는가를 연

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축구 팀의 집단주의가 팀 활력 

관계를 통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활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주의 

외의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진성(authe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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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팀 분위기(team climate)와 임파워먼트

(empowerment) 등 다양한 외생 변인을 연구 및 검증함

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연

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팀 집단주의의 영향력만을 살펴보

고 있으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동적 집단주의(dynamic 

collectivism)’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79]. 동

적 집단주의란 내집단(in-group) 구성원에게는 집단주

의적 가치관을 강조하지만 외집단(out-group) 구성원

에게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적용하는 혼재된 가치를 

뜻한다.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회가 다이내믹하고 경쟁력 있게 변화하게 하는 가치

관일수도 있으나 동적 집단주의가 심화된다면 내집단

과 외집단의 갈등수위가 높아져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

다[79].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스포츠 분야에도 반영하

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역학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

가 동적 집단주의의 영향력을 연구를 검증하는 것도 최

적의 집단주의(optimal collectivism) 수준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활력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팀 수준 활력 관

계의 경우 경영학 분야에서도 새로이 연구되는 변수로

서 그 측정 문항이 많지 않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개

인이 느끼는 활력, 내적 정서로서의 활력을 측정한 연

구는 존재하나[14][22] 구성원간 관계로서 팀 수준 활력

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팀 스포츠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담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활력 관계 관련 문항을 개발함

으로써 스포츠 팀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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